
“중국 안간 것이 후회스럽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즐거운 비명이 한창인 모양이다.

모처럼만에 호경기를 만났으니 즐겁지 않을 리 만무하고 특별한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 0 0 6 - 0 7년까지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경영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 원료코스트가 크게 올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생

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즉, 원료코스트가 올라가면 석유화학제품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고 가격상승에 대비한 가수요까지 발생해

최종제품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는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가

수요가 없어짐은 물론 재고까지 많아지고 수요마저 줄어들어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이

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면 원료코스트 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실적 개선의 호기로 보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원료가격 상승과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이 일치하지 않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체제품이 개발돼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거나 최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해 원료가격이

올라도 중간제품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이 합성수지이다. ABS 및 P S가 오래전부터 원료코스트 상승분을 100% 전가시키

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는 P P나 LDPE, LLDPE, HDPE 그리고 P V C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A B S는 전자경기가 상승하면서 호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P C를

비롯해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이 범용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해 ABS 수요를 대체하고 있고, 여기에 통신기기

의 소형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통신기기 수요증가에 비해 ABS 수요증가율이 낮거나 정체되는 현상마저 벌

어지고 있다. 중국수출이 유일한 희망이나 백년만년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던가?

P S도 마찬가지로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대체재 등장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건축자재는 대형 건물 및

열차의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원료 SM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현상

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EPS 설비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돼 수출까

지도 여의치 않아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LDPE, LLDPE, HDPE, PP 및 P V C도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나프타 가격폭등에 따

라 원료인 에틸렌( E t h y l e n e )및 프로필렌(Propylene) 가격은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폴리올레핀 및

PVC 가격은 8 0 0달러 선을 넘어선 지 상당기간이 지나고도 더 이상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에틸렌 가격과 PE 가격의 S p r e a d가 1 0 0달러 안팎에 불과하고 프로필렌 가격과 PP 가격의 S p r e a d

역시 1 2 0 - 1 3 0달러에 불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합성수지의 Tolling 코스트가 톤당 1 5 0 - 2 5 0달러에 달한다

는 점에서 합성수지 가격만 놓고 보면 적자상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석유화학기업들이 원료가격

급등에 따라 기초유분으로 장사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합성수지 생산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국내 플래스틱 가공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한계

에 달해 원료코스트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가장 안타

까워 하는 점으로 가공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2 0 0 1 - 0 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2 0 0 4년 들어서는 내수가격을

더 이상 올리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가공기업이 줄을 설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래도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겠다고 버티던 한 플래스틱 가공기업 사장이 오죽했으면『2 - 3년 전에 중국

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하고 있을 정도이다. 원료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한국의 1/10 수준인 낮은 임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는 중



국제품에 버텨날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순수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플래스틱 가공부문이사라지는 날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

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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